
  박용기 기자 |   승인 2022.10.11 |   12면

HOME
   경북대구
   경북

경운대, 농촌 재능 나눔 대학별 특화 마을 조성사업 재능기부

경운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멀티미디어학과 학생들이 농촌재능나눔 대학별 특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 단밀면, 무을

면 일대 마을에서 지난 9월부터 한달 간 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. 학생들이 의성군 단밀면에서 기억의 길 조성

활동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경운대 제공

경운대학교(총장 김동제) 물리치료학과와 멀티미디어학과 봉사동아리 약 40여 명이 의성

군 단밀면, 무을면 일대 마을에서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

을 펼쳤다.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 농촌 재능 나눔 대학별 특화 마을 조성사

업이다.

10일 경운대에 따르면 경운대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△농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 그

리기 △신체 활동 및 놀이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 및 체력증진 활동 프로그램 △가구별 문패

제작 및 설치 △태양광 가로등 설치 △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의 길 조성 △소방 안전 교육

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펼치며 농촌 마을 전반에 걸친 봉사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

생활환경 개선을 도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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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운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의성군 이웃사촌 복지센터-단밀면사무소-단밀면 위중1리와 4

자 간 협약을 체결, 농촌 재능 나눔을 통한 특화 마을 조성 민·관·학 협의체를 구성했다. 

서병도 경운대 물리치료학과 교수(봉사동아리 지도교수)는 “봉사활동을 통해 미래에 노인

정책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할 학생들이 농촌의 상황과 어르신들을 이해할 기회가 될

것”이라며 “학생들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

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경운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

제4회 대한민국 농촌 재능 나눔 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(단체상)과 2020년 대학생

봉사협의회의 우수 동아리상 수상, 선산 보건소 지역사회협업 활성화 감사패, 의성군 안계

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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